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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생활잘풀리고있으니걱정마세요
조선대유학생방글라데시무하마드물셰드알람 어머니전상서

방글라데시에는종교적명절은있으나우리의설과같이온

가족이한데모여어른들께세배하고,조상의음덕을기리는명

절은없다. 방글라데시유학생무하마드물셰드알람씨가한국

인들의명절인설을맞아, 자신의부모님과가족에게그리움과

사랑을담아편지를썼다. 그는 어머니에게 부친 편지를 직접

한국어로번역했다.

고향에계신사랑하는어머님께

어머니, 건강히잘지내신지요?저는울어머니의예쁜얼굴

이너무보고싶어서편지를보냅니다. 어머니생각이날때마

다우리가족사진속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전능하신은혜로코로나19전염병기간동안모두무사

하길바랍니다.저도잘지내고있습니다.공부도잘되고요.

요즘코로나19로한국에서는온라인수업을하고있어요.이

바이러스는지구전역에퍼졌고, 수백만명에게영향을끼쳤어

요.한국은코로나19사태때문에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외

국인들을대상으로더엄격한검역정책을펴고있습니다.한국

은최근제2, 제3의확산과함께코로나19의대유행을막아야

하는어려움을맞고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한국에있는모든방글라데시유학

생들은고국을방문할수없어요. 정말, 언제다시어머니를만

날수있을지모르겠어요. 너무오랫동안뵙지못해서, 너무보

고싶고혹시나하는마음에걱정이앞섭니다.방글라데시에있

는모든이들이아주힘든시기를보내고있다는것을알고있어

요.

어머니, 제걱정은하지마세요. 한국정부와우리대학은외

국인유학생의료에대해매우철저합니다.모두가빨리백신을

맞고,시간이흘러전염병이하루라도빨리멈추기를빌고있어

요.결국유행병은끝날것이고,우리는만나게될거예요.

조선대에서공부도잘되고, 일이잘풀리고있어서집에돌

아갈날만을고대하고있습니다. 어머니건강하시고걱정없이

오래오래사시기바랍니다. 그럼다시만날때까지몸조심하

세요.

무하마드물셰드알람조선대학교,대한민국

장흥부산면박연화씨 수원사는막내딸에게

코로나19 로온가족이모일수없게되면서올해설을홀로보내게된시골노

인들의가족을향한그리움도더욱커져만간다.장흥부산면에사는73세박연화

할머니는모정(母情)을 고스란히담아낸편지한통으로막내딸을향한그리운

마음을대신했다.어느새마흔을훌쩍넘은막내딸이지만,아직박할머니눈에는

물가에내놓은아이마냥걱정스럽고미숙해보일뿐이다.

수원에살고있는내딸막둥이에게로시작하는편지에는딸에대한걱정과그

리움이가득하다.

박할머니의편지는막내딸과사위,손자,손녀의안부를물으며시작해자기는

잘있으니걱정하지말라고안심시킨다. 이어박할머니는힘겨웠던 5년간의남

편병간호를떠올리며 2017년남편이세상을떠난후쉬엄쉬엄살려했는데, 군

에서하는노인일자리사업이있어다시열심히살아가고있다고전했다. 5년간의

남편병수발이어찌힘들지않았겠냐만은, 그럼에도박할머니는자신은다시바

쁜일상을살고있다며강한엄마의모습을잃지않는다.

그리움도오롯이묻어난다. 박할머니는 내딸너무보고싶고그립지만코로나

때문에어쩔수없다.답답해도마스크잘쓰고올설은너희집에서조용히지내길

바란다고전했다.말은그렇게했지만사실예년같았으면함께둘러앉아쏟아지

는웃음속에서명절이바지로여념이없을때라안쓰럽기그지없다.

그래서일까박할머니는코로나를 괘씸한코로나라고부른다.보는이를미소

짓게만든다.

끝으로편지에는코로나가빨리종식되길바라는마음을담았다. 박할머니는

서로서로중요한건강을위해서올설은조용히보내고코로나진정되면고향에

와서소고기도구워먹고재미있게지내자고적어,딸과함께행복한시간을보내

고싶은마음이절절이표현했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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